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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의 여성 해원에 대한 연구

-20세기초 여성 문인 최송설당을 중심으로-

71)임 보 연 *

◾국문요약

이 연구는 그동안 고전문학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성 한시와 대

순사상의 융합 연구이자, 대순사상 분야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성 

한시와 대순사상의 융합 연구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중요한 해원 사상을 

고전 작품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대순사상의 출현과도 시

대적 맥락을 같이 하는 20세기 초의 최송설당(崔松雪堂)의 한시 작품

을, 여성 해원이라는 틀 위에서 ‘평(平)’과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하

여, 가화(家和)와 상생(相生)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왕소군의 원망(昭君怨)>, <자술(自述)>, <송설당원운(松雪堂原韻)> 

등과 같은 작품에서 여자로서의 한(恨)이 표현되었다. <정월 초하루

(元朝祝)>, <우음(偶吟)> 등과 같은 작품에서는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었다. 송설당은 가정의 ‘원(寃)’을 풀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되지 못한 ‘한(恨)’을 느끼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가화(家和)를 이루기 위해 ‘평(平)’과 ‘화(和)’를 중요하게 여

기며 평생을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문학과 사상의 융합이라는 학문적 확장의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순사상의 측면에서도 사상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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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몰두한 연구에서 나아가 사상과 문학을 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통시대의 삶과 문화 속에서도 대순사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순사상, 여성 해원, 평(平), 화(和), 최송설당, 가화(家和), 

상생(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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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논문은 여성 한시 작가의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는 최송설당(崔

松雪堂, 1855~1939)의 삶과 작품을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자 하는 시도이다. 그동안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에서 

분석이 진행되었다. 대순사상 자체에 대한 분석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

에서부터 대순사상과 서양철학, 대순사상과 미술 등 예술 분야와의 융

합 연구로까지 확장되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

지 대순사상에 입각하여 여성 한시 작품을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

았다. ‘대순사상과 여성(女性)’이라는 범주에서 연구를 시도한 선행 연

구들은 몇 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연구가 진

행되지 못하였다. 또 이러한 선행 연구들 또한 대순사상에 나타난 여

성상 또는 여성관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에서 논하는 여성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 의미로 부여하는 정도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1) 

1) 문선영,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와 그 현대적 의미｣, 대순사상논총 21 (2013); 박마
리아,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대순진리회의 여성관｣, 신종교연구 22 (2010); 
박민미ㆍ황희연ㆍ박용철, ｢대순사상의 남녀평등이념과 여성성 재조명: 여성해원의 원
리로 본 공덕과 실천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9 (2017); 이경원, ｢대순사상과 
여성: 21세기 남녀평등의 새로운 이념모색｣, 대순사상논총 10 (2000); 정나연, ｢대
순사상의 여성관 연구: 이념적 특징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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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대순사상의 관점으로 읽어냄으로써, 문학과 사상의 융합 연구

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여성 작가가 남겨놓은 한시 작품을 통해, 당대의 여성들

의 삶, 그 중에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나 위치,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부덕을 쌓는 모습과 함께 여성의 애환(哀歡)이 담긴 이야기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순사상의 출현과도 시대적 

맥락을 같이 하는 20세기 초의 최송설당의 한시 작품을 여성의 해원

이라는 틀 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해원 사상을 토대로 ‘평(平)’

과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여성 한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작

품 안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주체적 의식 및 한(恨)의 정서를 찾아보고 

이를 풀어나가는 해원과 관련해서 가화(家和)와 상생(相生)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2)

이와 같은 시도는 문학과 사상의 융합이라는 학문적 확장의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순사상의 측면에서도 

사상 자체에만 몰두한 연구에서 나아가 사상과 문학을 융합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전통시대의 삶과 문화 속에서도 대순사상의 면모를 확인

할 수 있고, 이것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현재적인 의

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본 최송설당의 삶

현재 남아있는 여성 한시 작품은 대부분 조선 시대에 창작된 것으

로, 작가는 약 200여 명, 작품은 약 2,500수이다. 작품은 사대부가(士

大夫家) 여성과 기녀(妓女)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 시대는 유교 

2) 박민미ㆍ황희연ㆍ박용철, ｢대순사상의 남녀평등이념과 여성성 재조명: 여성해원의 원
리로 본 공덕과 실천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9 (2017), pp.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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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강요되는 것은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정

절(貞節)’ 등과 같이 부덕(婦德)이었고, 작품의 내용 또한 이를 담고 

있는 것이 많다.

이 중에서 여성 한시 작가의 마지막 세대인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1939)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문집을 발간하

였으며 근대전환기를 살았던 여성 인물의 작품을 통해, 당대의 삶과 

문화를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송설당은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서 살다간 인물로, 여성 한시 

작가의 마지막 세대의 인물이다. 조선 시대의 문집 발간은 대부분 남

성 문인들의 전유물이었기에, 문집을 남긴 여성 문인은 많지 않다.3)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아래 여성 문인의 작품은 남편 문집의 부록으

로 남겨져 있거나 여러 책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드물

게 문집을 발간한 경우에는 사후(死後)에 자손이나 친인척 등 가족에 

의해서 발간되었다. 하지만 최송설당의 경우는 생전에 본인의 의지로 

출간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4)

그녀는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훈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한문과 한글을 배우면서 성장하였다. 개화기와 일제침략기 시대에 생

존했던 최송설당은 규방의 일에만 전념했던 조선시대의 여성과는 달

리, 이러한 집안 배경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시 창작활동을 할 수 있

었던 것이다.5) 최송설당은 전통사회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시에 나타나는 의식 또한 전통적인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유교적 관념이나 가족에 대한 염려나 사랑, 고향

을 그리워하는 등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시에서 표현한 내용의 스펙트

3) 김종순, ｢송설당집의 문학사적 의의와 근대성｣, 한성어문학 26 (2007), pp.191-196 
참조. 우리나라에서 문집 발간의 시작과 의미, 그리고 여성들의 개인문집 발간 사례 및 
개인 문집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다. 

4) 임보연,｢최송설당 한시의 소재(素材)를 통해본 자아 인식의 변화｣, 김진영ㆍ연점숙 
편,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10 (서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5) 최송설당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김종순, ｢최송설당 문학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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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이 다양하다. 그녀는 무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최송설당의 한

시 작품들을 보면 장녀이면서도 장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드러나기도 하며,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태어난 한의 정서를 표현하기

도 한다. 반면에, 여성이나 남성으로서의 성(性)의 존재가 아닌 개인의 

존재 자체로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최송설당의 생애는 대순사상의 관점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 쓴 문집의 서문에 

보면, “부인들의 거처에는 왼쪽이 바느질, 오른쪽은 반찬 하는 것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가 비록 송설당 여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로

는 송설당은 재앙을 입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외로운 후손으로서 조상

들을 위해 원통함을 씻어주고 재물을 다스리고 돈을 벌어서 완전히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니 진실로 사내 대장부들도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려웠던 일이다.”6)라고 서술되어있다.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송설당

의 모습은 전통 사회에서 규정해놓았던 여성의 모습이 아닌, 집안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학문을 닦고, 문집을 편찬하는 주체적 여성의 모습이었다.

스스로 쓴 글에서도 “가문의 조상들을 위해 원을 씻는 일에 어찌 

남녀를 따지겠는가, 맹세코 죽을 때까지 반드시 풀어드리리라.”7)라고 

썼으며, 혼인을 할 때가 되었을 때는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8) 이처럼 <송

설당서(松雪堂序)>에는 자신이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내

용만이 서술되어있으나, 생애를 검토해보면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인

다.9) 그녀의 시 <꿈을 기록하다(記夢)>의 9ㆍ10구에서도 “살아서 남

6) <松雪堂集序>, “閨門之內惟見左縫右饌而已.余於松雪堂雖無一面之兮聞其生於禍家以孤
子之踪能爲祖雪寃理財致産完立門戶固大丈夫之所難行者多.” 

7) <松雪堂序>, “家門有禍爲祖雪冤男女奚論誓以至死必伸.”

8) <松雪堂序>, “旣而年迫二八方議成婚余失志而告之曰若一委身於人親家事有難暇顧所以
決意不嫁.” 

9)  김종순, ｢최송설당 문학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16, “…입 하나라
도 덜고자 인근의 백모씨에게 시집을 가지만, 남편이 죽자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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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잃은 몸이 되어, 풍상을 겪으며 바삐 살아왔다(生爲巾幗身, 風霜自

奔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설당의 집안은 원래 문과 집안이었으며, 5대조부터 무관직을 지

냈다. 증조부의 외가가 홍경래의 난에 가담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였

다. 증조부가 평안도 선천군이 함락하였을 때 무관이었으면서도 대항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옥사를 당하였으며, 송설당의 아버지대부터는 벼

슬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10)

이처럼 송설당의 가계(家系)와 생애를 보면, 가문의 원한을 풀기 위

해 재산을 축적하고 교육 사업을 하며 공부를 하는 것 등에 열정을 

쏟았고,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으며, 그렇기에 

여성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삶의 모습

은 여성 해원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11)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선별하여 여성 해원의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순진리회의 훈시 중 “가정화목ㆍ사회화합ㆍ

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12)에서 ‘화

(和)’는 핵심적 가치를 이루며, ‘신인조화(神人調化)’에서 조화(調化)는 

조화(調和)와 조화(造化)의 재개념화라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화(和)’

라는 핵심적 가치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또한, 상생법리인 ‘솔선수범ㆍ가정화목ㆍ이웃화합’의 훈시를 실천하

지 않는다면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도통진경, 지상신선실현, 지상천국

건설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和)의 출발로서 ‘가화(家和)’의 가

치가 주목되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 ‘화(和)’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입각하여, 송

10) 김종순, 앞의 글, pp.10-12. 

11) 전경, 교법 1절 32장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
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각기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12)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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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당집에서, ‘한(恨)’과 ‘화(和)’를 포함하고 있는 시 먼저 선별하고자 

한다. 송설당집에 한시 167제 252수,13) 가사 49제의 작품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한(恨)’과 ‘화(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를 

살펴보겠다.

Ⅲ. 한시에 나타난 한(恨)과 화(和)

이번 장에서는 최송설당의 한시 작품 중에서 ‘한(恨)’과 ‘화(和)’라는 

시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한(恨)’과 ‘화(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

는 작품을 선별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원(解冤)이란  원(冤)

을 푸는 것[解]인데, 이것을 송설당의 작품과 연결 지어본다면, 송설

당이 지닌 원(冤)은 그녀가 느끼는 한(恨)과 맞닿아있다. 즉 송설당이 

지닌 ‘한’은 여성으로서의 ‘한’으로, 집안의 원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

에 부딪히며 한의 정서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

력하는 모습은 가족의 평안함과 화목함, 화(和)를 위한 길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1. 여성으로서의 ‘한(恨)’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삶의 영역 또한 남성들과

는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송설당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

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바라볼 줄 아는 자존감이 

13) 정후수 외(2004)에서는 167제 258수, 김종순(2006)은 167제 242수라 하였는데, 
문집의 목록과 수록된 시를 점검하니 167제 252수로 확인된다. 임보연, ｢최송설당 
영물시(詠物詩) 연구｣, 배달말 69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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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여성이었다.14) 하지만 자신의 소망과는 달리, 현실은 그녀의 꿈을 

실현시켜주지 못하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송설당의 시에

는 여자로서의 탄식이나 시름을 표면으로 드러낸 작품들도 많이 있다.

毳幕風寒夢亦稀   얇은 천막 찬 바람에 잠들기 어려운데

邊天七月早鴻飛   변방 하늘 칠월에 저 기러기는 일찍도 날아가는구나.

此身恨不爲男子   이 몸이 한스러운 것은 남자가 되지 못한 것

却羡蘓郞白首歸   아아! 부럽다 소랑15)은 늙어도 돌아갔는데.16)

(밑줄: 필자, 이하 동일)

<왕소군의 원망(昭君怨)>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중국의 미녀였던 

‘왕소군’의 고사를 전고하여 쓴 것이다.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의 후궁

이었으나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흉노에게 시집보내졌던 인물로, 

이 이야기를 시로 지으면서 3구에 “이 몸이 한스러운 것은 남자가 되

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남자가 되지 못한 한스러움은 왕소군

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송설당의 마음이기도 하다. 왕소군은 흉노와의 

화친 정책으로 인하여 희생된 인물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한을 그려냈다면 송설당은 왕소군의 마음에 빗대어 자신이 여성

14) 대순진리회의 전경에는 기존 남존여비의 관습을 타파하고 남자 여자의 분별을 없애
는 내용이 나온다. 구천상제께서 노파에게 길을 비켜주는 직접적인 예우와 大丈夫, 大丈
婦등의 글을 소지시키는 방법이 쓰였다. 전경, 교법 2장 57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
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 권지 1장 17절, 
“백 남신의 친족인 백 용안(白龍安)이 관부로부터 술 도매의 경영권을 얻음으로써 전주 
부중에 있는 수백 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 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벌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
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
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女將軍)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 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두었도다.”

15) 소랑(蘓郞): 소무(蘇武, B.C. 140?~B.C. 60)를 말한다. 자는 자경(子卿). 흉노에 사
신으로 갔다가 잡혀 19년간 억류되었다가 귀국했는데, 절개를 굳게 지킨 공으로 전
속국(典屬國)에 임명되었다. 

16) 이 논문에서 인용된 한시 원문과 번역문은 ‘정후수ㆍ신경숙ㆍ김종순 공역, 송설당
의 시와 가사 (서울: 어진소리, 2004)’의 것을 따르되, 번역문의 경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필자가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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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조상의 누명을 풀고자 했던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었

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天地巍巍日月明    천지는 우뚝 솟고 해와 달은 밝아 

資生萬物各成形    생장하는 만물이 각기 형체 이루네.

惟是人生靈且貴    오직 인간만은 신령스럽고 또 귀하니

綱倫禮節體元亨    삼강오륜 예절을 원형17)에서 본받았구나.

三才我亦參人品    삼재18) 중에 나 또한 인간에 들지만

却恨終爲女子身    한스러운 것은 여자 몸 된 것

心常洞洞而燭燭    마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뚫려 반짝반짝 밝은데

遺訓何時不思親    남기신 유언 어느 때든 부모님 생각지 않으리.

欲將至願訴上帝    지극 소원 하느님께 하소연하려고 

黙黙垂鑑表情眞    잠자코 고개 숙여 진실한 정 비춰본다.

他生做得何因果    후생에 어떤 인과를 얻어야만 

忠孝家中快活人    충효 집안에서 쾌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共作賢良伊傳侶    어지신 이윤과 부열의 짝이 되어

遭逢聖代帝堯君    태평성대 요임금을 만나

東西事業經營後    이런 저런 사업을 경영한 뒤에

百世遺芳發達文    백세 뒤에 아름다운 모습 남겼으면.

위의 시는 <스스로 쓰다(自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지난 일에 

대해 읊고 있다. 자신이 남자 형제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등감이 시의 내용에 구

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을 삼재(三才)라는 토대 위에서 사람

[人]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삼계(三界)와 같

은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5ㆍ6구에 “삼재 중에 나 또한 인간에 들지

만/ 한스러운 것은 여자 몸 된 것”이라는 구절에서 앞의 시와 마찬가

지로 여자라서 느끼는 고뇌를 토로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7ㆍ8

구에서 “마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뚫려 반짝반짝 밝은데/ 남기신 유

언 어느 땐들 어버이 생각 안 했으랴”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17) 원형(元亨): 주역의 ‘원형이정(元亨利貞)’에서 나옴. 우주의 근원. 

18) 삼재(三才): 천(天)ㆍ지(地)ㆍ인(人)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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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면서 남겼던 훈계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송설당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훈을 항상 생각하며 아버

지가 생전에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가문의 신원을 회복하고자 했

던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자이기 때

문에 이룰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시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여자로서의 외로움이나 시름에 대한 시는 송설당의 삶의 후반부에

서 더 자주 나타난다. 대부분의 여성 문집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

품이 실려 있는 점을 특징 중의 하나로 본다면, 송설당의 시는 초반부

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나 자존감 등을 표현하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내용들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고향이

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한탄을 하기도 하고, 여성으로 느끼는 한계와 탄식, 그리고 시름

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송설당의 시름을 표출하는 방식

은 다양한데, 꿈 속의 상황을 비유하여 쓴 <꿈을 기록하다(記夢)>라는 

시를 통해서도 여자로서의 시름을 보여주고 달[月]을 바라보면서 느

끼며,19) 자신의 호를 소재로 하여 <송설당원운(松雪堂原韻)>20)이라

는 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笑我濫稱松雪堂    우습구나. 외람되게 송설당이라 일컬으니

此心不欲伍羣芳    이마음은아름다운꽃들과똑같으려는것이아니라네.

可期經歲靑蒼質    세월 겪으며 푸르고 창창한 바탕 기대하고

秪愛無塵皎潔光    다만 사랑한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함이었네.

業墜箕裘情靡極    가업을 이어받을 정은 끝이 없는데

身爲巾幗恨須長    여자로 태어난 한이 길고도 길구나.

人間多少風霜劫    인간 세상 많은 풍상 겪은 액운을

他日吾將訴玉皇    이 다음 내가 하느님께 하소연하리라.

19) <기몽(記夢)>중 일부, “ …生爲巾幗身, 風霜自奔汨, 晝宵常蹙蹙, 六旬如一日, 立揚
本無路, 事業况可必, 家道縱零替, 先業焉繼述, 且以匹婦視, 猶有一身吉, 人皆有夫婦, 
我獨無家室, 人皆有子女, 我則只親姪…”

20) <송설당원운(松雪堂原韻)>이라는 제목의 시가 2편이 있는데, 이 시는 2편 중에 문
집이 후반부에 실려있는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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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이어가는데 부딪히는 여자로서의 한, 금강산에 올라서도 내

가 남자라면 어찌 처음 왔겠는가라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남자가 되

지 못한 한에 대한 정서를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내고 있다.21) 몰락한 

양반가에 딸로 태어나서 집안을 다시 복권시키려는 그녀의 의지는 아

들이 아닌 딸이라는 한계,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러한 시련과 좌절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계에 부딪히면서

도 집안의 평안을 위해 애쓰며 그 꿈을 잃지 않는 송설당의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2. 가정을 위한 화(和)

다음으로는 송설당의 시 중에서 ‘화(和)’의 내용이 확인되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설당의 <정월 초하루(元朝祝)>라는 시의 4구에서 

‘화(和)’라는 글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今日爲元朔    오늘 첫 날 새해가 되니

門門喜氣多    집집마다 즐거운 기운이 가득하네.

毋兮千歲壽    어머니! 천수를 누리시고

弟矣一家和    아우들! 온 집안 화목하기를.

杯樽同里巷    술 한잔 마을 사람들과 나누니

雨露滿山河    은혜가 산하에 가득하네.

仙李光中葉    선이는 중엽을 빛내고

新春我詠歌    새봄은 내가 노래하네.

1ㆍ2구의 “오늘 첫 날 새해가 되니, 집집마다 즐거운 기운이 가득

하네.”의 뒤에 “어머니! 천수를 누리시고, 아우들! 온 집안 화목하기

를.”이라 읊고 있다. 새해 아침에 가족들의 화평(和平)을 위해 읊은 시

21) <표훈사능파루(表訓寺凌波樓)>, “夢見金剛己十秋, 今来得上凌波樓, 看吾眉黛僧休笑, 
寧是男兒始壮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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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집집마다 즐거운 기운이 가득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빌고, 

집안의 평화를 비는 내용이다. 이는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상생법리와 

통하는 지점이며, 솔선수범ㆍ가정화목ㆍ이웃화합의 훈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새해 첫 날 읊은 시이니,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집안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평생 노력했던 송설당의 삶에 연결시켜보면 새해 첫 날 가족들

의 건강과 평안, 화목을 바라는 그녀의 마음은 간절했을 것이다. 이는 

술 한잔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속에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와 평화

가 있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灌圃蒔花樂在中    채마밭 물대고 꽃 심는 가운데 즐거움 있어

偷閒管領一春風    짬 내어 온 봄바람을 거느리네.

就看和氣團圓處    화기 단란한 곳에 나아가 보면

好惡何關白與紅    좋아하고 미워함이 어찌 홍백과 관계되리.

송설당의 또 다른 시인 <우연히 읊음(偶吟)>에서도 ‘화(和)’가 표출

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위의 작품은 <우음(偶吟)> 4수 중에 4번째 

시로, 가정 내에서의 화목함에서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화(和)를 표

현하고 있다. 송설당은 가문의 원한을 풀고자 했으며, 그것을 통한 지

향은 가정의 화목함이었겠지만 이는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상생의 법칙 안에서 ‘화(和)’를 마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마밭 

물 대고 꽃 심는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고, 봄바람을 거느리는 자연 속

에서 ‘화기(和氣)’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는 여자로 태어난 한(恨)이 존재하나, 바라는 것은 가족의 평

안과 화목이다. 가족들의 화목함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움[樂]을 

느낀다. 지금까지 작품을 통해 본 ‘한(恨)’과 ‘화(和)’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가화(家和)’와 ‘상생(相生)’의 관점으로 확장시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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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시에 나타난 가화(家和)와 상생(相生)

송설당은 집안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앞장에서 살펴봤던 

여성으로서의 한(恨)이며,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가정의 화(和)인 것이

다. 그녀가 남긴 작품이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해

원(解冤)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했던 

<꿈을 기록하다(記夢)>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총 5언 

80행으로 쓰여진 장편고시인데, 중간 부분부터 옥황상제께 자신의 한

을 아뢰는 장면이 등장한다.

俄到玉皇前    조금 있다가 옥황상제 앞 이르러

拜稽心惶慓    큰절 올리니 마음이 떨려오네.

皇曰爾松雪    옥황상제께서 ‘너 송설은

塵劫倘已畢    옛 조상들이 진 업보를 이미 다 마쳤다.

有懷言無隱    생각나는 것 말하고 숨기지 말며

有寃訴之悉    원통함을 모두 하소연하거라.’

松雪俯而泣    송설이 엎드려 흐느끼면서

不能開唇舌    입을 열지 못하니

皇曰爾松雪    옥황상제께서 이르기를 ‘너 송설은

止泣聽朕說    흐느끼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爾懷或難秦    혹 네 생각을 아뢰기 어려울 수도 있고

爾寃或難雪    너의 원통함을 씻기 어려울 수도 있다.’

松雪默無言    송설이 잠자코 말하지 않으나

雙眼淚不絶    두 눈엔 눈물이 그칠 줄 몰랐네.

滂沱濕衣巾    줄줄 흘리는 눈물 옷과 수건을 적시고

不覺聲鳴咽    오열하는 소리도 깨닫지 못하네.

皇曰爾之泣    옥황상제께서 이르기를 ‘너의 울음은

亦可究情曲    또한 곡진한 정을 끝까지 더듬어 볼 만하구나.

爾懷朕已度    네 생각은 짐이 이미 다 헤아렸고

爾寃朕已燭    너의 원통함을 짐이 이미 다 밝혔다.’

乃命諸仙女    이에 여러 선녀들에게 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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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余親見面    나를 일으켜 친히 얼굴을 보게 했다.

又招諸仙童    또 여러 신선 아이들을 불러서

饗余親賜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皇曰爾松雪    옥황상제께서 이르기를 ‘너 송설은

萬劫桑海變    일만 세월 뽕나무가 바다로 변했으니

爾復降人間    너는 다시 인간세계로 내려가거라.

朕且召而見    짐은 또 너를 불러 볼 것이다.’

御手貺二箱    임금께서 손수 두 상자를 주셨는데

暖香玉座遍    따스한 향기가 옥좌에 두루 퍼졌네.

松雪再拜受    송설이 두 번 절하고 받아서

退出廣漢樓    광한루로 물러 나와

復從去時路    옛날 길을 다시 따라

歸家如鞭電    번개처럼 집에 돌아왔다.

會我諸昆季    여러 아우들을 불러 모아놓고

誇恩共欣忭    은총을 자랑하면서 함께 기뻐하였다.

위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송설당이 옥황상제 앞에서 큰 절을 올

리자 원통함을 모두 하소연하라고 하나, 송설당은 목이 메여 말을 하

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있다. 옥황상제가 송설당의 마음을 헤아려주

고, 마음 속에 맺혀있던 원통함도 씻겨 내려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옥황상제께 자신의 한을 아뢰는 장면은, 마치 고종에게 가문의 원통함

을 호소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대순사상에서의 해원(解冤)을 

떠오르게 한다. 시이지만 긴 호흡으로 서사처럼 써 내려간 시의 내용

을 통해 원통함을 씻어내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원(冤)을 해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집안의 화(和)를 위한 것인데, 

대순지침에서 ‘가화(家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

화’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화’를 이루는 과정 또한 수도의 

일환이며, 운수를 받느냐 못 받는냐의 차원까지도 직결되어있는 것이

다.22) 또 ‘솔선수범ㆍ가정화목ㆍ이웃화합’의 훈시는 상생의 법리이다. 

22) 대순지침의 ‘4장 1절’과 ‘2장 4절’에서 가정화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전
경의 ‘교법 1장 42절’에서 가정화합이 안되면 신명이 운수를 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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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에서의 ‘가정화목’은 수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러한 전경과 대순지침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지은 한시를 읽어

낼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집에서 온 편지를 보고(見家

書)> 3수를 차례로 살펴보자.

孤榻前宵一夢成   지난 밤 외로운 책상에서 한 꿈을 꾸었는데

兒顋弟頰見分明   아이 볼과 아우 뺨을 분명히 보았네.

家書將得曾多驗   집안 편지 온다면 더 알 수 있겠지만

只是年來慣客情   다만 요즘은 나그네 정에 익숙해져 있다.

漢江江上首回頻   한강 위에서 머리를 자주 돌려보니

消息蒼茫隔數旬   소식이 아득한 지 수십 일이 지났구나.

忽地書來情叟㥘   갑자기 편지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開封宛似近鄕人   뜯어보니 고향 사람이 눈앞에 있는 듯하구나.

細逐書行正復斜   자세히읽어보니똑바로쓴것도비뚤어진것도있는데

平安二字檢無差   ‘평안’ 두 글자가 분명 있구나.

萬金抵得非虛語   집에서온편지만금의값어치란말이빈말이아니니

暫道離家勝在家   잠깐이나마 집을 떠나있음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네.

첫 번째 수에서는 고향 떠나 홀로 있는 ‘외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늦은 밤 책상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든 꿈 속에서 가족을 만났지

만, 현실은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다.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이 그대로 꿈속에 투영된 것이다. 2수에서는 1수에서의 내

용이 연결되고 있다. 집으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아 집안의 사정을 알

지 못해 심적으로만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그 후 갑작스럽게 온 편지

에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알 수 없어서 반가우면서도 놀란 마

음이 표현되어있다. 마지막 3수는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두보의 <춘망(春望)>이라는 시를 차용하여, 집에서 온 

편지에 대한 반가움이 표현되어있다.23) 반가운 편지 속에는 ‘평안(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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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다. 다른 작품인 <기러기 소리를 듣고 아우 

생각을 하며(聞雁聲憶弟)>라는 시의 4구에서도 ‘평안(平安)’이라는 글

자가 등장한다. 기러기 소리에 잠이 깨,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보며 

자신의 고향인 김천 땅을 지나는 길에 평안(平安)하다는 소식을 전해

주라고 표현하였다.24) 고향을 떠나 지내고 있기에 그녀의 시 곳곳에

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드러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그리움 역시 시

간이 흐를수록 깊어졌던 듯 하다.25) 외로움 속에서도 가화(家和)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기에 견디면서 그로 인해 발현된 정서를 시로 형

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門戶何零替    집안 형세가 이렇게 기울어진 게

逮今百四年    벌써 백사 년이나 되었네.

遺訓思圖報    유훈대로 조상 은덕 보답하려 했건만

先塋久失傳    선영까지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 되었네.

對羹難飽喫    국그릇을 마주하고도 배불리 먹기 어려웠고

臨卧不甘眼    잠자리에 누워도 달게 잘 수가 없었지.

孜孜如負泰    태산이라도 짊어진 듯 쉬지 않고 애쓰며

洞洞若深淵    깊은 못에라도 이른 듯 조심스럽게 살았지.

慕先瞻北雪    선산을 그리며 눈 덮인 북녘 하늘을 바라보다

送汝向西天    서쪽 하늘가로 그대를 보내네.

神靈歆感否    신령께서 우리 정성에 감응하실는지

子職尙油然    자손된 도리를 더욱 힘쓰세.

改莎又竪石    떼를 고쳐 입히고 또한 빗돌도 세워

庶竭此心懸    이 마음 드높이 다하여보세.

위의 시는 <선조의 산소 일로 석태를 정주 선천으로 보내다(先塋事

送錫台至定州先川)>이다. 시의 앞부분에서 집안의 상황에 대해 요약적

으로 서술되어있다. 유훈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묘사하며, 자식

23) 두보(杜甫), <춘망(春望)>,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淺淚, 恨別鳥驚心, 烽火
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24) <聞雁聲憶弟>, “月滿空庭霜滿天, 一聲攪我坐無眠, 明日金泉飛過路, 爲報平安信息傳.”

25) <逢佳節思親>, “南望金泉道路長, 白雲何處是太行, 佳節年年思培切, 淸明已過又中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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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리[子職]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시가 몇 편 보이는데, 선산에 가

서 마주한 조상의 모습에 감정이 폭발하여, 집안의 사연에 대해 길게 

서술한다.26) 이 시에서는 집이 몰락한 이후 계속 악재가 겹쳐서 가난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과 선조의 묘 앞에서 자손들에게 재앙이 없

기를 기도 드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회에

서의 ‘가정화목’은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

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봤던 <자술(自述)>이라는 시에

서도 만물이 각각 형체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 인간만이 신령스럽고 

귀한 존재이며, 자신 또한 삼재 중에 인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삼재 중에 인간,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외롭고 서글픈 상황 속에서

도 ‘평안(平安)’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이 전달된다. 송설당

은 가정의 ‘원(寃)’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되지 못한 

‘한(恨)’을 느끼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가정을 위한 ‘평(平)’과 

‘화(和)’를 회복하고 이루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이 논문은 여성 한시 작가의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는 최송설당

(崔松雪堂, 1855~1939)의 삶과 작품을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에서 축적

되었으며, 대순사상 자체에 대한 분석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에서부터 

대순사상과 서양철학, 대순사상과 미술 등 예술 분야와의 융합 연구로

까지 확장되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대순사

상에 입각하여 여성 한시 작품을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순사상의 관점으로 문학을 분석하였다. 

26) <定州宣川先壠設石儀回路有感而作>, <高陽先山石物畢役有感而作 三十一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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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동안 고전문학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성 한시와 대

순사상의 융합 연구이자, 대순사상 분야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성 

한시와 대순사상의 융합 연구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중요한 해원 사상을 

고전 작품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대순사상의 출현과도 시

대적 맥락을 같이 하는 20세기 초의 최송설당(崔松雪堂)의 한시 작품

을, 여성 해원이라는 틀 위에서 ‘평(平)’과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하

여, 가화(家和)와 상생(相生)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왕소군의 원망(昭君怨)>, <자술(自述)>, <송설당원운(松雪堂原韻)> 

등과 같은 작품에서 여자로서의 한(恨)이 표현되었다. 몰락한 양반가

에 딸로 태어나서 집안을 다시 복권시키려는 그녀의 의지는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한계,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혔고 이러한 

시련과 좌절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집안

의 평안을 위해 애쓰며 그 꿈을 잃지 않는 송설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월 초하루(元朝祝)>, <우음(偶吟)> 등과 같은 작품에서는 가족

의 평안을 바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었다. 송설당은 여자로 태어난 

한(恨)을 느끼고, 이러한 정서는 가문의 원통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와닿는다. 아들이 아닌 딸이었기에, 남자가 아닌 여자였기에 

느끼는 정서와 고난 등을 시로 토로하면서도 계속 자신이 세운 목표

를 위해 노력했던 이유는, 송설당 그녀가 바라는 것은 가족의 평안과 

화목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의 화목함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움[樂]을 느끼는 송설당의 모습이 투영되어있었다. 

즉, 송설당은 가정의 ‘원(寃)’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자

가 되지 못한 ‘한(恨)’을 느끼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가화(家

和)를 이루기 위해 ‘평(平)’과 ‘화(和)’를 중요하게 여기며 평생을 노력

해왔다. 송설당이 그 당시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조상의 신원(伸冤)과 

김천에서 교육 사업을 행한 것은 여성의 해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적

극적인 실천이자 의미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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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순사상에 입각하여 최송설당이라는 여성 문인을 분석

하고자 한 시도였다. 문학과 사상의 융합이라는 학문적 확장의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순사상의 측면에서도 사상 

자체에만 몰두하고 연구에서 나아가 사상과 문학을 융합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전통시대의 삶과 문화 속에서도 대순사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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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rievance-resolution for Women in 
Daesoon Thought: Focusing on Choi Song-sul-dang, 

a Female Writer from the Early 20th Century

Lim Bo-youn
Professor, College of creative future talent, Daejin university 

This study is a novel attempt at a fusion of female-authored 
Chinese poetry and Daesoon Thought. Notably, this has style of 
fusion has never been attempted in classical literature studies or 
in studies on Daesoon Thought. This study will also clarify the 
the key concept of grievance-resolution (解冤 haewon) in 
Daesoon Jinrihoe through comparison with classical works. Choi 
Song-seoldang’s poetry that was composed in the early 20th 
century, contemporaneous the emergence of Daesoon Thought, is 
analyzed here via the concepts of ‘tranquility (平 pyeong)’ and 
‘harmony (和 hwa)’ under the framework of grievance-resolution 
for women. An effort is made to find a point of progression 
towards familial harmony (家和 gahwa) and Mutual Beneficence 
(相生 sangsaeng). 
 Resentment (恨 han) from the perspective of a woman was 

expressed in her works such as Wang So-gun’s Resentment (昭君
怨 sogunwon), Self-Report (自述 Jasul), and An Original Rh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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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ng Seol-dang (松雪堂原韻 Song Seol-dang Won-un). Works 
such as Wishes on the First Day of New Year (元朝祝 wonjochuk) 
and A Spontaneous Poem (偶吟 Ueum) expressed the contents of 
wishing for familial peace. In the process of trying to resolve the 
grievances (冤 won) of her family, Song Seol-dang faced 
limitations, and felt resentment (恨 han) for her inability to 
become a man. She strived her whole life to embody ‘tranquility’ 
and ‘harmony’ as both are crucial components of achieving familial 
harmony.

This thesis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terms of academic 
expansion via the convergence of literature and ideas. In terms of 
Daesoon Thought, it is meaningful to examine concepts and 
literature within a context of fusion because this goes beyond 
research that focuses only on theory or ideology. It is also 
meaningful to confirm aspects of Daesoon Thought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still traditional early modern era and to reveal 
how it still has the present-day significance that transcends time.

Keywords: Daesoon Thought, grievance-resolution for women (女性解

冤), harmony (和), tranquility (平), Choi Song Seoldang 
(崔松雪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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